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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쓰는 편지 (제 56신)
2005년 3월
고통 당한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8절]


¾Æºê¶óÇÔÀº ¼Òµ¼°ú °í¸ð¶ó ¼º À§¿¡ ¿Ë±âÁ¡Ã³·³ Ä¡¹Ð¾î ¿À¸£´Â ¿¬±â¸¦ º¸¸ç, 아뿔싸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성이 심판을 받는구나!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노라니, 1993년의 노스리지 지진 때가 생각납니다.  글렌데일 근처 프리웨이로 차를 몰고 가면서 북서쪽에서 예사롭지 않게 솟아오르는 검은 구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경 아파트를 10여초 간 뒤흔들었던 지진을 경험한 아침이었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아 글쎄 4층 아파트가 그네가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나중에 지진이 날 때, 밖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았다는 이웃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진으로 노스리지에 있던 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È«¼ö, 해일, 화재, 전쟁, 폭동, 범죄 등 재난이 날 때마다, 재난의 피해자들이 그가 받았던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게 됩니다.  생사를 오갔던 기억들, 잃어버린 것들(죽은 가족, 재산, 건강)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분노.  극도의 위기로 몰고 갔던 재난 당할 때의 영상들의 끊임없는 틈입.  �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위기가 물밀듯 몰려옵니다.  지난 번 쓰나미의 피해자들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PTSD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고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ÇÏ·ç¾ÆÄ§¿¡ ºÒ°ú À¯È²ÀÌ ³»·Á »îÀÇ ÅÍÀüÀ» ÀÒ°í »ç¶ûÇÏ´Â °¡Á·°ú ÀÌ¿ôÀ» ÀÒÀº ·Ô°ú ±×ÀÇ °¡Á·µé.  그들도 극심한 재난의 피해자가 그렇듯,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성서는 롯의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28장 30절]

¼Òµ¼°ú °í¸ð¶ó°¡ À¯È²ºÒ·Î ¿ÏÀüÈ÷ ÆÄ¸êµÇ´Â Àç¾ÓÀ» ¹Þ´Â °ÍÀ» ¸ñ°ÝÇÑ ·Ô.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소금기둥이 되어 죽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도 간신히 죽음의 형벌을 모면했으니, 롯과 그의 딸들이 PTSD 증상에 시달렸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늙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었다는 것이 꺼림직 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자신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심한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ÔÀº ²÷ÀÓ¾øÀÌ ÀÒ¾î¹ö¸° °Íµé¿¡ ÁýÂøÇÏ°í ÀÖ¾ú½À´Ï´Ù.  그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불 속에 소멸돼 버렸습니다.  소, 약대, 양떼들과 함께 거주할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유하던 종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황불이 무서운 기세로 떨어져 내리는 형상이 플래시백이 되어 자꾸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만한 여력도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도무지 미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시는 소돔을 연상케 하여 살기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굴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어떤 장소도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굴 밖을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재앙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만큼 롯의 PTSD 증상도 중증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안정을 구했더라면 그의 정신적, 영적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는 삼촌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느껴 기피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기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한 들판을 먼저 택하여 갔던 자신의 모습이 상기되어 수치스럽고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될 것 같은 피해의식이 발동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서글프게도 롯은 도움을 줄 좋은 지지 기반(support system)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피함으로써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Ôµµ ±× µþµéµµ ÀÚ½ÅµéÀ» ±¼ÀÌ¶ó´Â Á¼Àº °ø°£ ¾È¿¡ °¡µÎ¾î µÐ Ã¤  ÀÚ½ÅµéÀÇ ¿µÇâ·ÂÀ» Ãà¼ÒÇØ¹ö¸®´Â ÂÊÀ¸·Î »îÀÇ ±æÀ» ÅÃÇÏ°í ¸¿´Ï´Ù.  그들에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고 있었기에 어디에 있어도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Restless.  쉼이 없었습니다.  재난 후유증이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들도 외골수로 빠져버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도록 위축된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롯의 딸들은 병든 아버지를 버리고 도시로 갈 수 없었기에 근친상간이라는 방법밖에는 자신들의 종족을 전할 길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치졸한 해결법을 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ÀÒ¾î¹ö¸° °Íµé¿¡ ÁýÂøÇÏÁö ¸»°í,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신을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간곡하게 기도해주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도움을 용납할 수 있었더라면...  자포자기한 마음 대신,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았었더라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잃은 것들을 슬픔과 함께 떠나 보내고, 이 재난을 통해 그가 새롭게 얻은 것들-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창세기는 롯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욥도 롯처럼,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저주할 정도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동반한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롯과 달랐던 것은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장애 속에서도 줄곧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 고통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 재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로의 도약을 가져왔다면, 롯에게 있어 재난은 그로 하여금 술에 빠지게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수치스러움 속으로 곤두박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 재앙에서 건져준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고통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¾ðÁ¦ ¾î´À ¶§,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후에 그 어느 인간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더 성숙한 인간(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더 영혼이 황폐해진 인간이 되든지 두 가지 갈림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욥의 길과 롯의 길.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장 6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119편 71절]  


욥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회오리바람이 우리들의 신앙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며 깨달은 진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말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보니,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을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여 그들의 화난 감정을 다윗에게로 전가시킵니다.  폭도로 변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합니다.  다윗은 크게 당혹감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까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승전고를 울리며,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외치며 다윗을 높이며 그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상황에 따라 늘 요동하고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Ãà±¸°¨µ¶¿¡ ´ëÇÑ »ç¶÷µéÀÇ ¹ÝÀÀÀ» º¸½Ê½Ã¿À.  한껏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대표팀의 차범근 감독이 패전을 거듭하자, 감독직에서 퇴출당한 것은 물론이고 졸지에 �민중의 적‚이 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일간지의 기자들은 그 부인까지 구설수에 올리며 인신공격성의 글들을 게재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히딩크감독이 초반에 계속 패전보를 가져오니까 그의 흑인 애인까지 들먹이며, 감독경질을 논하던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쾌거를 이루자 국민영웅으로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급변하는 반응을 보노라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2003년 참 냉담한 시선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시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똑 같은 나인데....  특별히 다르게 행동한 것도 없는데...  직책의 변화 때문일까?  그렇게 냉담하게 여김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저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확인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말자고...  그 반응은 별다른 기준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피상적인 것들만을 보며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일희일비(ìéýììéÝ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화뇌동하며 소리 치지 않았던가?  사람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ÁÖ´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것만이 나의 관심거리가 되게 하소서.
사막에 버려진 소년

온 마을이 공격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재산들이 탈취당한 망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아말렉 약탈자를 추적해 가는 광야의 길.  아말렉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치려면, 군사도 많아야 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단지 6백 명.  그들이 다 가도 적군의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2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는 피곤하여 못 가겠다고 갈 길을 중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기에, 그는 화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나머지 4백 명을 재촉하여 추적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È²·®ÇÑ »ç¸·±æ ³ëÁß¿¡¼­ Á×¾î°¡´Â ÇÑ ¾Ö±Á ¼Ò³âÀ» ¸¸³³´Ï´Ù.  사흘을 굶은 채 사막에 버려진 소년.  병들어 버림받은 소년.  갈 길이 바쁜데 그까짓 노예 소년은 내버려두자고 누군가가 간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박한 장정 중에도 이 소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간호하고 음식을 주어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선행이, 이 소년으로부터 전혀 뜻하지 않은 귀한 정보를 얻어내게 합니다.  아말렉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ÞÇÑ ÀÏÀ» µû¶ó Á¶±ÞÇÏ°Ô Çàµ¿ÇÏ´Â °ÍÀÌ ¾Æ´Ï¶ó, 참 중요한 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짐짓 보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게 적군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간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가 베푼 것 이상의 보상을, 수백 수천 배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을 따라 잡고, 그들을 진멸하고 납치되어 갔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탈취했던 가축들까지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는 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좁은 길 같아도,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 명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실 승리를 믿고, 당혹스럽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소서.  
공평이냐? 긍휼이냐?

위기가 지나자 이제는 아말렉과의 승리에서 다시 찾은 물건들을 분배하는 문제로 설왕설래 설전(àßîú)이 오고 갑니다.  끝까지 브솔시내를 건너가 아말렉과 일전을 벌였던 4백명과, 피곤하여 시냇가에 머물렀던 2백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악한 자와 비류들은 그들 2백명은 싸우지 않았으므로, 찾은 물건들을 돌려주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확신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분깃을 책정합니다[삼상 30장 23절].  승리는 싸움터에서 활약했던 일부 백성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부의 승리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승리입니다. 

¶§·Î´Â ÀÎ°£ÀûÀÎ Á¤ÀÇ¿Í °øÆòÀÌ °¡Àå ¿Ã¹Ù¸¥ °ÍÃ³·³ »ý°¢µÇ°ï ÇÕ´Ï´Ù.  그러나 인간의 공평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앞서는 결정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함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천적이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질로 태어나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ÇÏ³ª´Ô ´É·Â ÁÖ¼Å¼­ ¸¹Àº ¼ÒÀ¯¸¦ °¡Áø °ÍÀÌ±â¿¡,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품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것만큼 인간 공동체에 대한 섬김의 책임까지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부(Ý£), 나의 지능, 나의 학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믿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허세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보살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는 것에 무척이나 인색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리 나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었던 것인지...  

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고 또 나누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다윗의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공동체 의식을 저도 갖게 하소서.

주 안에서  이 영순 드림
¿øÇÏ½Ã´Â ºÐ²² E-mail로 새벽에 쓰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주십시오
저의 e-mail 주소:  yslrejoice@hanmail.net
ÁöÇýÀÇ »ù »ó´ã¼Ò:  951 S. Beach Bl.  La Habra, CA 90631 

                   전화:  (562) 691-2022

                   www.sstpc.net/TCcenter

이전에 쓴 “새벽에 쓰는 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usaamen.net (클릭 지저스 컬럼)

새벽에 쓰는 편지 (제 56신)
2005년 3월
고통 당한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8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옹기점처럼 치밀어 오르는 연기를 보며, 아뿔싸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성이 심판을 받는구나!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노라니, 1993년의 노스리지 지진 때가 생각납니다.  글렌데일 근처 프리웨이로 차를 몰고 가면서 북서쪽에서 예사롭지 않게 솟아오르는 검은 구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경 아파트를 10여초 간ys0556

 뒤흔들었던 지진을 경험한 아침이었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아 글쎄 4층 아파트가 그네가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나중에 지진이 날 때, 밖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았다는 이웃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진으로 노스리지에 있던 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홍수, 해일, 화재, 전쟁, 폭동, 범죄 등 재난이 날 때마다, 재난의 피해자들이 그가 받았던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게 됩니다.  생사를 오갔던 기억들, 잃어버린 것들(죽은 가족, 재산, 건강)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분노.  극도의 위기로 몰고 갔던 재난 당할 때의 영상들의 끊임없는 틈입.  �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위기가 물밀듯 몰려옵니다.  지난 번 쓰나미의 피해자들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PTSD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고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불과 유황이 내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도 극심한 재난의 피해자가 그렇듯,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성서는 롯의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28장 30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완전히 파멸되는 재앙을 받는 것을 목격한 롯.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소금기둥이 되어 죽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도 간신히 죽음의 형벌을 모면했으니, 롯과 그의 딸들이 PTSD 증상에 시달렸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늙은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었다는 것이 꺼림직 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자신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심한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불 속에 소멸돼 버렸습니다.  소, 약대, 양떼들과 함께 거주할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유하던 종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황불이 무서운 기세로 떨어져 내리는 형상이 플래시백이 되어 자꾸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만한 여력도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도무지 미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시는 소돔을 연상케 하여 살기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굴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어떤 장소도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굴 밖을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재앙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만큼 롯의 PTSD 증상도 중증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안정을 구했더라면 그의 정신적, 영적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는 삼촌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느껴 기피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기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한 들판을 먼저 택하여 갔던 자신의 모습이 상기되어 수치스럽고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될 것 같은 피해의식이 발동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서글프게도 롯은 도움을 줄 좋은 지지 기반(support system)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피함으로써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롯도 그 딸들도 자신들을 굴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 가두어 둔 채  자신들의 영향력을 축소해버리는 쪽으로 삶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들에겐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잊고 있었기에 어디에 있어도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Restless.  쉼이 없었습니다.  재난 후유증이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들도 외골수로 빠져버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도록 위축된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롯의 딸들은 병든 아버지를 버리고 도시로 갈 수 없었기에 근친상간이라는 방법밖에는 자신들의 종족을 전할 길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인간적인 치졸한 해결법을 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신을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에 촛점을 맞추었더라면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간곡하게 기도해주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도움을 용납할 수 있었더라면...  자포자기한 마음 대신,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 지난 날의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았었더라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잃은 것들을 슬픔과 함께 떠나 보내고, 이 재난을 통해 그가 새롭게 얻은 것들-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창세기는 롯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욥도 롯처럼,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저주할 정도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동반한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롯과 달랐던 것은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장애 속에서도 줄곧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 고통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 재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로의 도약을 가져왔다면, 롯에게 있어 재난은 그로 하여금 술에 빠지게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수치스러움 속으로 곤두박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 재앙에서 건져준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고통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후에 그 어느 인간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더 성숙한 인간(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더 영혼이 황폐해진 인간이 되든지 두 가지 갈림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욥의 길과 롯의 길.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장 6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119편 71절]  


욥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회오리바람이 우리들의 신앙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말라

´ÙÀ­°ú ±×ÀÇ »ç¶÷µéÀÌ ÀüÀïÅÍ¿¡¼­ µ¹¾Æ¿Íº¸´Ï,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을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여 그들의 화난 감정을 다윗에게로 전가시킵니다.  폭도로 변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합니다.  다윗은 크게 당혹감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까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승전고를 울리며, 아말렉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외치며 다윗을 높이며 그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상황에 따라 늘 요동하고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축구감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껏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대표팀의 차범근 감독이 패전을 거듭하자, 감독직에서 퇴출당한 것은 물론이고 졸지에 �민중의 적‚이 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일간지의 기자들은 그 부인까지 구설수에 올리며 인신공격성의 글들을 게재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히딩크감독이 초반에 계속 패전보를 가져오니까 그의 흑인 애인까지 들먹이며, 감독경질을 논하던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쾌거를 이루자 국민영웅으로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급변하는 반응을 보노라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2003년 참 냉담한 시선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존경해주고 높여주는 시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똑 같은 나인데....  특별히 다르게 행동한 것도 없는데...  직책의 변화 때문일까?  그렇게 냉담하게 여김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저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확인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말자고...  그 반응은 별다른 기준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피상적인 것들만을 보며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일희일비(ìéýììéÝ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부화뇌동하며 소리 치지 않았던가?  사람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람들로부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것만이 나의 관심거리가 되게 하소서.

사막에 버려진 소년

¿Â ¸¶À»ÀÌ °ø°Ý´çÇÏ°í »ç¶ûÇÏ´Â °¡Á·µéÀÌ »ç·ÎÀâÇô°¡°í, 재산들이 탈취당한 망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아말렉 약탈자를 추적해 가는 광야의 길.  아말렉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치려면, 군사도 많아야 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단지 6백 명.  그들이 다 가도 적군의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2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는 피곤하여 못 가겠다고 갈 길을 중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화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기에, 그는 화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나머지 4백 명을 재촉하여 추적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황량한 사막길 노중에서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사흘을 굶은 채 사막에 버려진 소년.  병들어 버림받은 소년.  갈 길이 바쁜데 그까짓 노예 소년은 내버려두자고 누군가가 간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박한 장정 중에도 이 소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간호하고 음식을 주어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선행이, 이 소년으로부터 전혀 뜻하지 않은 귀한 정보를 얻어내게 합니다.  아말렉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급한 일을 따라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짐짓 보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게 적군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간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가 베푼 것 이상의 보상을, 수백 수천 배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을 따라 잡고, 그들을 진멸하고 납치되어 갔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탈취했던 가축들까지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는 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좁은 길 같아도,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 명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실 승리를 믿고, 당혹스럽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소서.  
공평이냐? 긍휼이냐?

À§±â°¡ Áö³ªÀÚ ÀÌÁ¦´Â ¾Æ¸»·º°úÀÇ ½Â¸®¿¡¼­ ´Ù½Ã Ã£Àº ¹°°ÇµéÀ» ºÐ¹èÇÏ´Â ¹®Á¦·Î ¼³¿Õ¼³·¡ ¼³Àü(àßîú)이 오고 갑니다.  끝까지 브솔시내를 건너가 아말렉과 일전을 벌였던 4백명과, 피곤하여 시냇가에 머물렀던 2백명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악한 자와 비류들은 그들 2백명은 싸우지 않았으므로, 찾은 물건들을 돌려주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확신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분깃을 책정합니다[삼상 30장 23절].  승리는 싸움터에서 활약했던 일부 백성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부의 승리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의와 공평이 가장 올바른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평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앞서는 결정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함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천적이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질로 태어나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기에,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품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것만큼 인간 공동체에 대한 섬김의 책임까지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부(Ý£), 나의 지능, 나의 학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믿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허세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보살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는 것에 무척이나 인색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리 나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었던 것인지...  

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고 또 나누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다윗의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공동체 의식을 저도 갖게 하소서.

주 안에서  이 영순 드림
¿øÇÏ½Ã´Â ºÐ²² E-mail로 새벽에 쓰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주십시오
저의 e-mail 주소:  yslrejoice@hanmail.net
ÁöÇýÀÇ »ù »ó´ã¼Ò:  951 S. Beach Bl.  La Habra, CA 90631 

                   전화:  (562) 6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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